
히즈쇼 슈퍼히어로J 뮤지컬팀
코로나 이후 다음세대가 다시 교회로 모여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승리의 백성
으로 그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슈퍼 히어로J’로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
로 뮤지컬을 공연합니다. 

마임이스트 조인정
국내 최초의 크리스천 마임아티스트로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임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작품: 삭개오, 모세, 가시나무, 선물, 십자가 앞에서 등) 

Cross-ING 창작드라마팀
제천제일교회의 창작드라마팀으로, 약 2년여 동안 이 페스티벌을 함께 준비하며 
다수의 절기별 미니뮤지컬 및 연극을 만들어 빌표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그동안 창작된 드라마 중 총 4편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같이 걸어가기(염평안,조찬미,임성규)
‘요게벳의 노래, 그들이 방주안에 있을 때’등의 성경의 이야기를 담아낸 창작곡들을 

꾸준히 발표하며,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 팀입니다. 
(대표곡: ‘요게벳의 노래’, '교회', '같이 걸어가기', ‘주님의 빛’, 외 다수)

기브너스(GIVENUS)
‘제2회 수상한 CCM가요제’ 대상, 지금까지 트렌디한 절기별 예배음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실력파 워십 크리에이티브 팀입니다. 얼마 전에는 ‘위러브’의 
‘WELOVE ReVibe’ 앨범에 프로듀싱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브레이크쓰루(BreakThrough)워십
오랜기간 다음세대의 예배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워십팀입니다. 다음세대에게 

익숙한 전자음악과 여러 퍼포먼스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음세대 지향적 
예배예술문화를 주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풀리버(FullRiver)워십
2006년부터 지금까지 다음세대의 예수제자화를 위해 걸어온 예배예술사역단체입
니다. 약 2년여동안 이 페스티벌을 함께 준비하며 절기별 찬양곡을 창작하여 절기
별 여섯개의 미니앨범을 제작하였습니다.

in The Vine(재즈 퀄텟)
목회자이자 재즈 피아니스트인 조항선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재즈 퀄텟 
인더바인(In The Vine)은 교회와 교회 밖에서 재즈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절기에 따라 대중들이 공감할 만한 다양한 곡들을 통해 
모든 계층의 대중들과 소통하며 충북예술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